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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평
유병언 검거에만 몰두하는 정부 
해경과 컨트롤타워도 수사해야

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추적과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유병언을 잡1. . 
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듯 정부는 검찰과 경찰도 모자

라 군대를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열어 유병언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병언은 검찰과 경찰을 농락. 
하며 한 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병언의 검거는 세월호 수사의 끝도 아니고 중심도 . 
아니다 정작 유병언을 잡아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국민. . 
들의 시선을 유병언에게 돌리며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

다 검찰이 서둘러야 할 수사는 사고가 참사가 되도록 만든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의 초기 대응 실. 
패와 구조 실패다. 

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병언과 그 아들인 유대균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2. 
령죄와 배임탈세 혐의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청해진 해운의 무분별한 이· . 
윤추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유병언을 하루 빨리 검거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하. . 
고 반상회를 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비상계엄 시기도 아닌데 민간인 검거에 군대를 동원하는 . 
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반상회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 씨 일. . 
가의 검거를 독려한 후의 일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주. 
기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천 명을 동원해 금수원을 수색하러 간 검찰 수사관들은 정작 낮. 6
잠을 자다가 들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.

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과거 참사에서 정부당3. . 
국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정부의 책임이 끝내 유야무야됐던 전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

이다 참사 초기 구조 실패로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은 소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해수부 해양경찰. , 



청이 져야 한다 침몰 사고가 참사로 커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문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. 
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다 수사는 하는 것인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. . 
수 없다.

정부는 유병언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부는 슬그머니 책임론에서 벗어나려하고 4. , 
있다 정부와 검찰 일부 언론은 마치 유병언이 잡히면 세월호 참사의 수사가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. , 
떨지만 이는 기만이고 오산이다 유병언 수사와는 별개로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사가 시. 
급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. . 
참사의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. . 


